
구라보 섬유사업부 - 새로운 중기계획에서  

1천2백억엔 판매를 목표로 

구라보의 섬유사업부는 2007년도(4월부터 시작)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중기

3개년 경영계획 “그로스 앤 익스팬션(growth & expansion; GE) 09”로서 “4개의 

S인” ①심플(simple)  ② 스피드(speed)  ③ 새티스팩션(satisfaction; 顧客滿足)  ④

서프라이즈(surprise; 놀랄만한 업적)를 키워드로 하고 있다. 고객 제1주의를 

기본방침으로 하고, 유니폼(uniform), 데님(denim), 캐주얼(casual)의 세 분야에 

경영자원(資源)을 중점적으로 투자한다. 구체적인 사업추진으로서는 영업(營

業)전략, 상품(商品)전략, 마케팅전략, 기술(技術)전략과 기타(其他)전략의 5개 

전략에 따라 각기 추진계획을 작성하였다. 

섬유사업부에서는 2006년도(2007년 3월말로 종료)로 끝난 중기계획의 성과

에 대하여 일본 국내나 해외를 망라한 최적 생산체제, 공장력(工場力), 제안

력(提案力) 등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, 다른 한편으로는  ① 신규

분야(新規分野)의 개척  ② 대형(大型)상품의 개발  ③ 제조코스트 상승분의 판

매가격으로의 전가(轉嫁)  ④ 순(純)수출의 정체(停滯) 등이 전번 계획에서 완

결하지 못하여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고 분석ㆍ평가하였다. 

“GE 09”에서는 이들을 발판으로 하면서 젊은 관리직(管理職)과 리더를 중

심으로 한 안(案)을 추진사업으로 정하였으며, 우선은 남아있는 과제를 계속 

추진하기로 하였다. 

신규분야에 대한 개척은 특히 자재(資材)분야에서 추진할 생각이며, 섬유자



재를 하나의 독립된 부(部)로 만들 수 있을 규모로 키우겠다고 한다. 또한 순

수출은 판매실적의 11~12% 수준에서 더 이상 늘지 못하고 있는데, 중기계획

의 최종년도에는 15%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. 데님과 캐주얼사업을 강화하

는 외에도 중근동(中近東)지역으로의 수출을 재구축(再構築)할 것이다. 

상품개발은 각 공장에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산학협동에 의한 개발 등에

도 주력(注力)한다. 또한 기타전략에서는 사람에 대한 사업을 내놓았는데, 특

히 젊은이의 인재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다. 

섬유사업부가 통괄하는 본사, 8개 해외관계회사, 6개 일본 국내 관계회사의 

2006년도 판매고 합계는 약 1천억엔인데, “GE 09”의 최종년도에는 1천2백억

엔(내부거래를 相殺하지 않는 單純合計額)을 목표로 하고 있다. ♣ 

 


